
2026년 9월 06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떠나라”
축복 (하루에 한 번씩 가족을 축복하고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순종합시다!”
찬양 ‘말씀 앞에서’ 또는 원하는 찬송을 드립시다. 
말씀읽기 창세기 12장1절
*지난 한 주간 주신 은혜와 기도제목을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고 번영했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
니다.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일종의 사회적 자살과도 같았습니
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떠나야 했던 이
유는 무엇이며, 아브라함의 이 무조건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
다. (1절, 설교중)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으로 복 받는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떠나야 합니
까?
1.

2.

3.

 *우리는 연약하여 혼자서는 온전히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떠나야 할 것(죄된 습관, 우상, 안전지대)을 
단호히 떠나기 위해 공동체의 기도와 응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고,  이번 한 주간 내가 따뜻하게 손잡아 주고 위로하며 섬겨야 할 지체는 누구인지 다짐해 
봅시다. (히 10:24, 설교중)

함께 기도하기
*내 생각, 지식, 안락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계산하거나 따지
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둥지를 튼 죄악된 생활 방식,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 그리고 영적 성장을 막
는 편안한 안전지대를 과감히 떠나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노원성진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안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재정의 동역자들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수요전도를 통해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